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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수입 소형SUV 시장 ‘신흥강자가 떴다’

수입 소형SUV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벤츠 GLA가 최강자로 군림했지만, 지
금은 재규어 E페이스, 볼보 XC40, BMW 2시리즈 등
만만치 않은 경쟁 모델이 속속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
두고 있다. 이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
기 힘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반기 수입
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소형 SUV 세그먼트
에 도전장을 내민 신흥 강자들의 특징을 살펴봤다.

뀫반자율주행기능 기본 장착, 볼보 XC40
하반기 수입 소형 SUV 시장에서 먼저 주목할 모델

은 볼보 XC40이다. 상위 모델인 XC60과 XC90의 성공
은 XC40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고, 이어
국내 출시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했다. 26일 베일을 벗
은 XC40은 462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과 전 트림에
볼보의 최신 반자율주행기능 기본 적용이라는 파격으
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하반기
판매 목표는 1500대로 벤츠 GLA의 상반기 판매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볼보 XC40에는 최신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2.0리터 4기통 T4 가솔린 엔
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30.6kg.m의
균형잡힌 성능을 발휘한다.

뀫스포츠카에가까운SUV,재규어E-PACE
재규어 E-PACE의 최대 강점은 SUV를 가장 스포

츠카에 가깝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성능까지
구현했다는 점이다. 재규어의 고성능 스포츠카 F-TY
PE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통해 가만히 서 있어도
시각적으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역동성을 구현했다. 실
내 역시 F-TYPE과 동일한 그랩 핸들과 중앙 콘솔 디
자인을 적용해 스포츠카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다.

성능도 뛰어나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워즈오토(Wa
rdsAuto)가 ‘2018 10대 베스트 엔진’으로 선정한 2.0
리터 터보차저 4기통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
어 있다. 최고출력 249마력, 최대토크 37.2kg.m의 넉
넉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최대 토크가 아주 낮은 RP
M 영역인 1300RPM에서 시작해 4500RPM까지 매우
폭넓은 영역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서도 압
도적인 가속 성능을 발휘한다. 가격은 P250 모델의 경
우 5520만원부터.

뀫쿠페와 SUV의 장점만 흡수, BMW X2
BMW는 올해 하반기에 쿠페와 SUV의 장점을 결합

한 모델인 X2를 출격시킬 예정이다. 6월 부산 모터쇼

를 통해 뉴 X2 xDrive20d M 스포츠 패키지를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X2는 BMW 키드니 그릴의 위아래를
뒤집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을 최초로
채택했으며, 키드니 그릴을 헤드라이트 보다 아래로
배치해 BMW 특유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X2 xDrive

20d는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7kg·m의 강력
한 성능을 발휘한다. M 스포츠 서스펜션도 기본 장착
된다. 덕분에 더욱 단단한 스프링 및 댐퍼 세팅과 더 낮
은 차체 높이를 지녀 펀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 최적화
되어 있다. 가격은 미정.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벤츠GLA게섰거라…볼보·재규어·BMW도전장
반자율주행볼보 XC40, 하반기판매 1위목표
재규어E-PACE, 디자인도성능도스포츠카급
BMW X2,쿠페+SUV장점그대로살린역동성

볼보 XC40, 재규어 E-PACE, BMW X2(사진 위에서 아래로) 등 소형 SUV 왕좌를 노리는 쟁쟁한 신차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E-
PACE는 스포츠카를 닮은 역동적 디자인, XC40은 첨단 반자율주행 기능, X2는 M스포츠패키지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
이 강점이다. 사진제공｜볼보, 재규어, BMW

쉐보레가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7월 한 달
간 주력 차종을 대폭 할인하고, 60개월 무
이자 할부도 실시한다. 인기 차종인 중형
세단 올 뉴 말리부의 경우 가격을 최대
100만원 인하한다. 올 뉴 말리부는 지난해
국내 중형차 가솔린 부문 1위 판매를 기록
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판매가격 인하에
재고차량 유류비 지원 및 쉐보레 재구매
추가 혜택(최대 190만원)까지 포함하면 말
리부를 최대 29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
매할 수 있다. 쉐보레 콤보 할부 및 쉐보레
재구매 추가 혜택을 통해 구매하면 트랙스
250만원, 스파크 90만원, 이쿼녹스 7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크루즈
와 임팔라, 트랙스, 캡티바에는 60개월 장
기 무이자 할부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줄
였다.

현대자동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전기
버스 일렉시티 시범 운영 양해각서(MO
U)를 체결했다. 현대자동차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전기버스 일렉시티 1대를 관
광객 셔틀용으로 제공하며, 국립공원관리
공단은 이 버스를 11월까지 치악산, 내장
산 등 전국 4개 국립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약 한 달씩 운영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관
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
에게 친환경 전기버스 체험 기회 제공하
고, 친환경차 보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 이달 최대 290만원 할인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현대차-국립공원관리공단 MOU

<올해 전반기 수입 소형SUV 최강>


